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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파업투쟁 이어 출근투쟁
회사, 노-노갈등 우려 집단출근 저지 … 희망자 개별심사 후 재배치

LG-Caltex정유 노조의 파업사태가 노조의 강경투쟁 재천명으로 제2라운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

고 있다

LG정유 노조원들은 8월9일 전남 여수공장 앞에서 출근시위를 시작으로 사실상 재투쟁에 들어갔다.

공장을 이탈했다 복귀를 선언한 노조원들은 8월9일 오전 7시 교대근무조를 시작으로 오전 8시 낮근무자(환

경직․관리직 등), 오후 3시 교대근무조들이 차례로 100여명씩 정문 앞에서 40-50분간 집단출근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회사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귀 의사를 통보한 바 있는데도 회사에서 우리의 출근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는 정상 근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의 복귀는 백기투항이 아닌 또다른 투쟁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

할 때까지 출근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장 정문 앞과 10여㎞ 떨어진 여수시청 앞 잔디광장을 오가며 교대시간마다 시위를 계속키로 했다.

회사측은 “복귀 희망자에 대해서는 개별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복귀를 받아들이겠다고 공고한 바 있는 만큼 

집단출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집단출근을 용인하게 되면 조정실 재검거나 앞서 자의에 의해 복귀한 노조원들과의 알력이 예상된다”며 

“노조원 71명이 8월10-1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60여명이 고발된 만큼 개별 복귀수용 시점 선택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복귀의사를 밝힌 노조원 가운데 집행부나 극렬 가담자 외에는 선처해 현장 복귀시킬 방침이나 사

전 복귀자 등과의 노-노 갈등 해소를 위해 화합 프로그램 운영과 근무처 재배치 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밖에 이탈 노조원 641명 가운데 현재 140명이 개별복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일부 노조원을 공장으

로 불러 개별심사에 들어갔다.

한편, 노조는 8월9일 인터넷 노조 홈페이지에 “개인별 복귀서명을 하면 앞으로 회사가 시행할 전환배치, 근

무지 이동, 장기 유급휴가, 사퇴 종용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노동탄압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며 노조

원들의 개별복귀를 만류했다. 노조는 8월10일에도 출근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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